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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동전쟁 관련 IPEF 회원국간 공급망 
대응 현황 및 협력방안 협의

-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제5차 정례회의 화상 개최 -

  산업통상부(이하 산업부)는 5.26(화)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

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(CRN) 제5차 정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. IPEF 

CRN은 IPEF 공급망협정에 따라 2024년 설치된 이행기구로 공급망 위기 발

생시 회원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며, 우리나라가 초대의장국

을 수임하고 있다. 이번 회의에는 호주․일본․싱가포르 등 9개 회원국이 참

석해 최근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. 

 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등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

따른 공급망 교란 상황이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. 중동 사태의 영향이 원

유·LNG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(나프타 등), 비료(요소 등), 헬륨 등

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각국의 상이한 공급망 영향과  

이에 대응하는 가격·수급 안정화 정책을 공유하였다. 

 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장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의장국 선출 방안

과 CRN 운영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. 회원국들은 글로벌 공급

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, 공급선·운송경로 다변화와 

회원국 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 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에 따른 각국의 공급망 위기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

회원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. 산업부는 공급망 위기 발

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CRN을 포함한 다

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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